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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에서 라텍스 알레르기 “논쟁”
네시니 박사, 알레르기 증세 경고 … 고무장갑․콘돔 시장 타격 우려

타이에서 라텍스(Latex) 알레르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.

오랫동안 라텍스 유해 여부를 연구해온 한 대학 교수가 라텍스 알레르기 위험을 경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.

타이 일간 영자지 Nation은 6월29일 중부 콘캔주의 콘캔대학 교수인 네시니 차이이야 교수의 라텍스 알레

르기 연구가 국내 고무장갑 및 콘돔 제조업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보도했다.

네시니 박사는 6월27일 라텍스 장갑이나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레르기 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

했으며, 이에 대해 타이 고무장갑제조협회측은 반박하면서 네시니 박사의 연구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

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.

프라차이 콩와리 고무장갑제조협회 회장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보도로 고무장갑업계

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.

또 네시니 박사에게 라텍스 알레르기 주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.

프라차이 회장은 “보도로 타이 고무장갑산업의 이미지가 실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며 “고무장갑산업은 타

이에 연간 260억바트(약 6500억원)의 수입을 올리게 해주고 있으며, 조류 인플루엔자(AI)와 에이즈 등으로 라

텍스 장갑과 콘돔 사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라텍스 알레르기를 연구해온 네시니 박사는 지난 20년간 외과수술용 및 산업용 등 라텍스 장갑에 들어 있

는 화학성분이나 라텍스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알레르기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.

네시니 박사는 면역 반응을 토대로 라텍스의 잠재적인 알레르기를 지연성 과민증과 급성 과민증 등 2가지

로 분류했다.

지연성 과민증은 라텍스 장갑의 티우람이라는 생성물 때문에 알레르기성 발진 등의 증세가 생기는 것이고 

급성 과민증은 피부염증이나 두드러기, 결막염 등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 드물게는 과민성 쇼크로 급사할 

수도 있다고 주장했다.

또 타이 북동부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, 타이인의 2-3%가 어떤 형태로든 라텍스 알레르기를 보이

는 것으로 추산된 반면 유럽인들은 전체의 10%에 이른다며 집에서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다 알레르기 반응이 

나타나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권고했다.

이에 대해 프라차이 회장은 “지금까지 라텍스 장갑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고 미국과 유럽의 수입업

자들로부터 반품된 사례도 없었다”고 반발했다.

또 “실제로 라텍스 장갑이나 콘돔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수입업자들이 피해

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제품 수입을 금지했을 것”이라며 “라텍스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긴 하나 매우 경미하

다”고 지적했다. (방콕=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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